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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보이지 않는 손길

내 용

새하얀 화면 위에 글자 하나를 얹기 위해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썼다 지웠을 것이다.

셔터를 누르는 짧은 1초의 순간을 위해

누군가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마냥 기다렸을 것이다.

세상에 거저 태어난 마음은 없어서

우리가 쉽게 누리는 스크린 속 풍경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서툰 연필 자국과 밤샘의 온기가 살아 숨 쉰다.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는 마음,

출처라는 작은 이름을 다정하게 적어주는 일.

그것은 거창한 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한 사람의 지문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일이다.


